
악으로 하여금 거짓 요영언姚
令言의 부신符信을 만들어 한
민을불러돌아오게하였다. 한
민이 돌아오자 단수실이 동모
자들에게‘한민이 돌아왔으니
우리가비할데 없이유리하다.
내 마땅히 주자를 타살하리로
되 이기지 못하면 죽을 것이
다’하고 유해빈劉海濱 등으로
하여금 비밀히 결사대를 조직
하여 응수하게 하였다. 그런데
한민이 도중에 돌아오자 주자
와 요영언이크게 놀라 기영악
을 죄를 씌워 죽였다. 주자는
이충신李忠臣ㆍ원휴源休와 단
수실 등을 불러 스스로 황제를
칭할일을의논하였다. 이에단
수실이 발연히 일어나 원휴의
상아홀象牙笏을빼앗고 주자의
얼굴에 침을 뱉으며 꾸짖기를
‘미친도적놈아, 내네 목을베
지 못하는 것이 한이로되어찌
너를 좇아 모반하겠느냐’하고
홀로 주자의 이맛전을 치니 피
가 흘러땅을적셨다. 이충신이
주자를 도와 탈주하였는데 단
수실은 그 무리를 보고‘내가
너희와 같지 않아 모반을 아니
하는데 어째서 나를 죽이지 않
느냐’하니 무리가 다투어 덤
벼들어그를죽였다.
그 찬시는다음과같다.

요부사작문하연姚符詐作問何
緣 : 무슨 사연으로 요영언의
부신거짓만들었는가
위알민군습봉천爲저旻軍襲奉
天 : 한민의 군사가 제위를 빼
앗음막으려함이라
한위우간공불록�衛于艱功不
錄 : 어려울 때 막아 지켰으되
공은녹훈되지않았지만
방명천재숙거선芳名千載孰居
先 : 좋은 이름 천년토록 누가
앞에있겠는가
당악숭간식유도黨惡崇姦寔有
徒 : 악한 무리 흉간의 우두머
리 모여떼를지었는데
발연추홀편망구勃然抽笏便忘
軀 : 발연히 홀을 뽑아 들고
비분에몸을잊네

형해종피인쟁살形骸縱被人爭
殺 : 형해는 비록 남에게 다투
어 죽이는바 되었지만
순국충성경불투徇國忠誠竟不

� : 나라 위해 죽은 충성 끝
내 변치않네

제목 수실탈홀秀實奪笏은 단
수실이 홀을 빼앗았다는 뜻이
다. 주자朱�는 자�를 체�로
도 발음하며 당唐의 창평昌平
사람으로 대종代宗 때 노룡盧
龍의 부장部將으로 있다가 절
도사節度使 주희채朱希彩가 살
해되자 이를 대신해 그 진鎭을
지켰다. 잠시그 아우주도朱滔
와 함께 진에 머물다가 스스로
조정에 들어가 덕종德宗 때 경
원절도사涇原節度使가 되었는
데 요영언姚令言이 서울을 지
나다가 난을 일으키자 주자가
태위太尉로 있으면서 장안長安
에서 반란군에 의해 주군主君
으로 받들어져 황제를 일컫고
국호를 대진大秦이라 하였다.
그리고 황제가 있는 봉천奉天
(섬서성陝西城 건현乾縣에 있
던 성城으로 당의 덕종이 피란
했던 곳)을 포위했는데 이성李
晟이 서울 장안을 수복하고 토
벌하러 나오자 도주해 나가다
가 그 부하 장수에게 살해되었
다. 요영언姚令言은 당의 하중
河中 사람으로 경원涇原 절도
사로 있을 때 주자와 함께 난
을 일으켰다가뒤에 잡혀 참수
되었다.
단수실段秀實은 당의 농주�
州 견양V)陽 사람으로 자는 성
공成功이고 명경과明經科에 급
제하여 고선지高仙芝와 봉상청
封常淸을 따라 전공을 세우고
경원涇原절도사를 지내며 토번
吐藩을 제압하였다. 반란을 일
으킨 주자를 살해하려다 죽었
고 충렬忠烈의 시호를 받았다.
원휴源休는 당의 임장臨� 사
람으로 경조윤京兆尹과 광록경
光祿卿을 지냈는데 주자가 반
란하자 그 참호�號를 도와 황
제로 즉위하도록 권하고 재상
이 되었으나 주자가 패사하자
피살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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永嘉言行錄
一擧에망라照明되는 安東權氏 1천년의 長江大河 파노라마!

始祖 太師公에서부터秋淵權 公에

이르기까지1 8 1 6인 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!

難解하기 그지없는 先祖의

詩文과金石文·狀記文등의 완벽한 國譯과

총 3 2 7 0여 면, 원색사진판4 2 4면에

원고지2만여 장의내용으로

인쇄출판문화의첨단기술을총동원한최고급寶藏本

〔주〕安東權氏宗報社
서울 종로구 필운동 2 8 8 - 1

전화( 0 2 ) 7 2 3 - 4 4 8 0

權正植·權五焄
叔姪兩代 3 0년에 걸쳐 刻苦로 이루어진

韓國은 물론 세계初有의 紀傳體氏族全史

全3卷 2 0만원

오늘날貴宅은家庭敎育에自信이있습니까? 이책은 우리 權門의庭訓을代行하고자나왔습니다.

安東權氏一千年史

권기훈權奇勳
(문학박사ㆍ국
가안보전략연
구소 연구위
원)씨는 8월
2 1일 서울 종

로구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
에서 열린 성균관 유교학술원
학술발표회에서‘중국망명후
김창숙金昌淑의 민족독립운
동’을 발표하였다. 복야공파
학산공계 3 6세世로 대구대 겸
임교수를 지내고 현재 국책연
구기관 연구위원으로 근무하
는 그는 심산心山김창숙 연구
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 0 0 7년
에‘심산 김창숙 연구’를 단행
본으로출간한바 있다.

권오곤權五坤
국제형사재판
소(ICTY) 부소
장은 9월 1일
(현지시간) 보
스니아 내전

당시 인종청소 주동자인 라도
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에서
한국출신법조인 최초로 재판
장에 임명됐다. 권 부소장은
1 9 9 0년대 보스니아 내전에서
이슬람계 주민을 대량학살한
혐의등으로 기소된거물급 전
범 재판의 재판장으로 활약하
게 된다. 한국과는 달리 국제
사회에서관심이 높은이번재
판은 1 0월 초 본격적인재판이
시작되면 일주일에 3 ~ 5회 공
판을 하며 I C T Y는 웹사이트를
통해인터넷으로생중계한다.

권재진權在珍
전 서울고등검
찰청 검사장은
이번 내각개편
에서 청와대
민정수석에 발

탁되었다. 권 신임수석은 대검
찰청 공안부장, 대검 차장 등
요직을 두루 거친 검찰 내 대
표적인 공안통으로 검찰 내부

에서는 현 검찰 지휘부의‘맏
형’역할을 하면서 김준규호
검찰과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
내리라는 청와대 의중이 분명
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하
고 있다. 늘 온화한 표정을 잃
지 않고 선 굵은 리더십을 보
여주며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
두터웠다. 서울지검 형사3부장
이던 2 0 0 0년에는 영화‘거짓
말’의 음란성 여부를 수사하면
서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한
이력이 있다. 권 수석은 지난
6월 임채진 전 총장 후임으로
자신보다 사시 2회가 늦은 천
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발
탁되자 가장먼저 사의를표하
고 나와칩거해왔다.

권오갑權五甲
현대중공업 부
사장은 현대중
공업스포츠 사
장을 겸임하게
되었다. 현대

중공업은 9월 1 4일 프로축구
울산 현대, 실업축구 울산 현
대미포조선, 현대코끼리 씨름
단 등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
스포츠팀을 하나로 묶어 현대
중공업스포츠로 통합하고 권
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
선임한다고밝혔다.

권경상權慶相
한국체육진흥
주식회사 대표
이사는 을지대
학교 초빙교수
로 임명돼 2학

기부터 강단에 섰다. 지난 5월
문화관광체육부 종무실장으로
공직을 떠난권 이사는 앞으로
여가디자인학과에서 지역관광
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강의를
할 계획이다.

권영건權寧建
재외동포재단
이사장은 8월
1 0 ~ 1 3일 서울
홍은동 그랜드
힐튼 호텔에서

‘2009 세계한인 차세대 대회’
를 개최했다. 올해 1 2회째를
맞이하는 이 대회에는 정치·

경제·문화·법조·언론·사
회 등 다양한분야에서두각을
나타내고있는 전 세계 2 4개국
8 0여명의 재외동포 차세대 리
더들이참석한다.

권오율權五律
호주 그리피스
대학 한국학연
구소장은‘호
주 그리피스大
를 지한파 산

실로키우겠다’는 포부를 밝혔
다. 15년째 호주 그리피스대
한국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
있는 권 교수( 7 3 )는 최근 고려
대 우당교양관에서 기자들과
만나“호주 학생들 사이에 한
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 대한
관심이 높아지고, 인턴십 수요
도 늘고 있다”며“지한파를많
이 만들기위한 정책이필요한
시점”이라고 밝혔다. 권 소장
은 서울대 상대( 5 6학번)를 졸
업한후 한국은행조사부를거
쳐 캐나다 재무부와 리자이나
대학 등에서 근무한‘이민 1세
대’다. 그는 1 9 9 5년 그리피스
대에 개설된 한국학연구소 석
좌교수직에 지원, 15년째 호주
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있
다. 학생들에게 한국경제학과
한국국제경영학을 가르치며
한국의 문화 · 역사 · 정치
· 사업환경을 자세히 소개하
고 있을 뿐 아니라, 한국 기업
들과인턴십을맺어 호주학생
들이국내에서일할 수 있도록
돕고 있다. 지금까지 인턴십
혜택을 받은 호주 학생은 총
2 0 0여명. 권 소장은“한국에서
긍정적인경험을 많이쌓을수
있도록 홈스테이 가정도 연결
해준다”며“일단 한국에 다녀
온 학생들이 한국이라면 엄지
를 치켜세우며칭찬하는‘지한
파’가 되는 모습을 보면 뿌듯
하다”고 설명했다. 권 소장은
또 그리피스대와국내주요대
학 2 0여곳이 교류협정 관계를
맺도록 주선했다. 그리피스대
에서어학연수· 유학을 하는
1 0 0 0여명 한국 학생들의 상담
과 지도를맡기도하고있다.

1 3면에서 계속


